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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6. 11.(목) 10:00

(지  면) 2026. 6. 11.(목) 석간

폭염 대비 무더위쉼터, 
관리는 더욱 꼼꼼히 우수사례는 더욱 널리!
- 전국 무더위쉼터 93,000여 개소 관리 실태 점검 및 운영 우수사례 발굴 지속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

더위쉼터 93,000여 개소의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.

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(5.15.~9.30.)에 앞서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

노동부,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, 무더위쉼

터를 대상으로 사전 대비 점검을 실시(4.17.~5.13.)했다. 그 결과 1,700여 

건의 미흡사항을 발견했으며, 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

서 즉시 조치하고 위치 오류나 시설 이용 불편 등은 지속 보완하고 있다.

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과 철도운영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시

설과, 폭염 특보 시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관리

할 방침이다.

 한편, 지역 여건에 맞춰 특색 있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

있었다. 아산시 배방청소년자유공간은 댄스실, 탁구장, 열람실 등 시설을 

갖추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 

    
쉼터 전경(충남 아산 소재) 프로그램 운영(댄스교실) 내부 운영공간(열람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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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무더위쉼터도 눈에 띈다. 

서울 서초구 이동노동자 쉼터는 운동기기, 혈압계, 안마기 등 편의용품을 

구비하는 동시에,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한 노동·법률 

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.

    
쉼터 전경(서울 서초 소재) 쉼터 내부 물품 전경 산재 및 노무상담 모습

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“정부는 올여름 국민께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

데 불편함은 없는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, 지역별 우수한 운영 

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 장 김진희 (044-205-6360)

기후재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조호명 (044-205-63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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